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

윤석열정권의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과 관련 증언들도 즐비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선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

들에 대한 정치탄압뿐이었다. 

전 정부 정책들은 하나같이 정략적 공격 대상이 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이 집요하게 자행되었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공권력은 일사불란하게 동원되었고, 국회와 국민을 패싱

한 ‘시행령통치’로 위법적 사안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

리는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과 민생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대통령 부부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

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을 장악한 의도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시금 거리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아닌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무

도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나

갈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정권은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권 2중대로 전락한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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